
I . 序 論

일본의 보험산업은 스위스재보사의 통계에 의하면 1995년 기준으로 세계 제1위

를 기록하고 있으나 規制는 독일과 더불어 매우 엄격한 국가로 여겨져 왔다. 이같

이 엄격한 일본의 보험산업도 세계시장이 글로벌화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1994년

美日保險協商의 合意를 시작으로 規制緩和 및 自由化가 되고 있다. 특히 1996년에

1994년의 미일보험합의에 따른 내용을 수용하고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하여 전후 최초로 保險業法을 개정·시행한 데 이어, 1998년 4월부터는 1996년 하

시모토 수상의 지시로 시작된 금융빅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金融改革은 은행,

보험, 증권의 고유업무영역을 허물고 각종 수수료의 자유화, 상품규제의 철폐 등 완

전한 자유화를 목적으로 하고 공동화된 동경시장을 복원하는 것으로 목표로 추진되

고 있다. 이 전단계로서 1998년 4월부터 외환관리(外國爲替管理)법을 개정하여 국내

외자본거래를 자유화하였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규제완화나 제도의 개정이 되지

않으면 1,200조엔 이상의 막대한 개인금융자산이 해외로 유출되고 일본시장의 공동

화를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금후의 金融制度改革은 수요자의 편익이나 국민

경제적 효율을 추구하는데 촛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규제완화가 사업

자간의 이익조정에 둔 지금까지의 규제완화와는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보험산업은 獨占禁止法의 적용이 배제되어 왔으나 1996년 미일보험합의에

따라 보험요율의 자유화가 진전되어 價格競爭時代에 돌입하게 되었다. 또한 1996년 4

월 1일 시행된 신보험업법에 따라 子會社方式에 의한 損·生保相互進入이 허용되었고

조만간 은행·증권·보험의 업무영역도 金融持株會社의 허용으로 허물어질 것이다. 그

리고 1996년 보험중개인제도의 도입에 이어 조만간 은행의 창구판매가 허용될 예정으

로 되어 있어 보험상품의 판매채널의 일대 혁신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개혁으로 보험산업을 비롯한 다른 금융기관의 영업환경은 기존과는

달리 自己責任經營이 중시되고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金融改革關聯法案은 1998

년 3월 10일 閣僚會議에서 議決되어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진행된 金融改革의 전체적인 구도와

보험산업에 대한 개혁을 부분별로 정리하여 분석하고, 이로 인한 保險市場에서 나

타난 反應과 保險會社의 對應을 각종 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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